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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-중기부 손잡고

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

- 특허분석을 통한 공동 R&D 기획 과제 신설 -

□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와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이 중소기업

공동의 유망 R&D 과제 지원을 위하여 힘을 합한다. 양 부처는

『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특허분석 기획 과제(이하

“특허분석 기획 과제”)』를 올해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.

□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‘R&D

기획’ 단계와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‘공동 R&D’ 단계로 이루어진다.

【R&D 기획 단계】  * 총 30개 과제 【공동 R&D 단계】

구분
정부출연금

(100%)
지원기간 구분

정부출연금
(65%)

지원기간

① 특허분석 기획
(R&D기획 + 특허전략)

3천만원 + 
8천만원

6개월 ➜ ② 공동 R&D 
자금 지원

6억원 2년
R&D 기획 3천만원 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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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번에 신설하는 '특허분석 기획 과제'는 종전과 달리 R&D 기획시

부터 특허 빅데이터*를 분석하여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한 R&D

과제와 공동 참여기업의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* 특허 빅데이터(전세계 3억여건, 현대기술의 80%는 특허로만 파악)는 기술

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과 기술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

ㅇ 혁신형 중소기업은 통합된 한번의 신청·평가로 최대 7.1억 원의
①특허분석(IP-R&D)에 의한 R&D 기획 서비스와 ②공동 R&D

자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특허분석 기획 과제(중기부-특허청 협업) 지원 내역:

① R&D 기획(중기부) 3천만원 + 특허빅데이터 분석(IP-R&D)(특허청) 8천만원

+ ② 공동 R&D 자금(중기부) 최대 6억원 = 과제당 최대 7.1억원 지원

□ 이해당사자가 많은 공동 R&D는 본격적인 R&D 수행 전에 정확한

개발 방향 설정과 최적의 공동 참여기업 매칭이 성공의 관건인

만큼,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R&D 기획시 더욱 유용하게 쓰일

것으로 기대된다.

ㅇ 예로서, 공동 R&D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전세계 특허빅데이터를

분석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제품개발 로드맵을 제시할

수 있다.

ㅇ 이어서 로드맵별 필요 기술을 분석하여 주관기업의 미보유 기

술을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관련

분야 특허를 통해 파악한다. 또한 특정 부품을 공급하는 후방산업

기업, 적정 수요기업 등 밸류체인 상의 협력 대상도 특허분석으로

찾을 수 있어 공동 참여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간·비용도

아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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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'특허분석 기획 과제'의 지원대상은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기업,

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,

ㅇ 지원분야는 빅데이터, AI 플랫폼, IoT 무선통신, 증강·가상현실,

태양광발전, 기능성화장품 등 15개 분야로서, 해당 분야 내의

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.

ㅇ 신청기간은 3월8일부터 4월9일까지이고, 과제 접수·평가는 중소

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함께 담당하며, 중소

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온라인으로

신청*할 수 있다.

* 과제 신청 관련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및 특허청

(www.kipo.go.kr) 홈페이지,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,

한국특허전략개발원(www.kista.re.kr)을 통해 확인 가능

□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“올해 신설하는 부처

협업 과제로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R&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

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□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특허는 자체로 유용한 기술

자료이자 기술협력 전략 수립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”

이라며 “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개방형 혁신이 확산될

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속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